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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혹시 나도 B형 간염?’ 캠페인 시리즈 시작
다문화 HIV및 간염 서비스(MHAHS)는 오늘 " 혹시 나도 B형 간염?" 캠페인 시리즈를 NSW 주에서 시작한다고 발표했습니다. 다양한 지역 사회에서 B 형 간염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이 캠페인은 사람들에게 B 형 간염에 대해 알아보고, 검사 받고 치료하기를 권장합니다.
호주한인간호협회 전 회장이었고 현재 고문직에 있는 조 경 스트라우드씨에 따르면, 7 월 28 일 세계 간염의 날 거의 1 개월 전에 시작된 이 캠페인은 지역 사회에서 B 형 간염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.
"B 형 간염은 한인 사회를 포함하여 문화적으로 다양한 많은 커뮤니티에서 흔합니다. B 형 간염에 감염된 대부분의 사람들은 증상이 없으며 많은 사람들이 B형 간염에 감염된 것을 모릅니다. 이 캠페인을 통해 우리는 B형 간염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우리 한인 사회의 안건에 적극적으로 반영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"라고 스트라우드씨는 말합니다.
호주에서 239,000 명 이상이 만성 B 형 간염에 감염된 채 살고 있으며 그중 NSW주에는 약 84,000 여명이 있습니다. 그들 중 거의 40 %는 자신이 바이러스에 감염되었다는 것을 모릅니다. 만성 B 형 간염은 치료되지 않으면 심각한 간 손상과 간암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.

MHAHS의 매니저 대리인 가이 스택풀 (Gai Stackpool)씨에 따르면 이 캠페인은 사람들이 B 형 간염의 위험에 처해 있는지 알아 볼 것을 권장합니다.
" 혹시 나도 B 형 간염? 구호는 사람들이 자신이 만성 B 형 간염에 감염된 위험상태인지 여부를 의사에게 물어보고 검사를 요청하도록 권장합니다. 진단이 빠를수록 치료에 빨리 접근 할 수 있습니다. 치료는 매우 효과적입니다. “치료는 간 손상을 줄이고 간암의 위험을 감소시킨다 "고 스택풀씨는 말합니다.
· 스트라우드씨는 호주에 사는 한인들이 B 형 간염을 예방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핵심 내용들을 알려주었습니다.

· 만성 B 형 간염에 걸린 위험상태인지 여부를 의사에게 물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.

· 만성 B 형 간염에 감염 되었는지를 알아 보는 유일한 방법은 혈액 검사를 받는 것입니다. 의사에게 B 형 간염 검사를 요청하십시오.

· B 형 간염은 우리 한인 사회에서 흔합니다. B 형 간염에 감염된 대부분의 사람들은 증상이 없으며,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감염 되었다는 것을 모릅니다.

· B 형 간염 바이러스를 통제하고 간 손상을 줄이며 간암의 위험을 줄일 수 있는 치료법이 있습니다.

· B 형 간염 알아보고, 검사 받고, 치료합시다!
혹시 나도 B형 간염? 캠페인 시리즈는 주요 커뮤니티 단체들과 협력하여 MHAHS가 주관하는 여러 B 형 간염 포럼들에 의해 지원됩니다. 이 캠페인은 포스터, 자석식 스티커 및 스티커와 같은 다양한 홍보물들을 배포하는 것은 물론, 주요 커뮤니티 출판물 및 라디오 방송을 통해 간염 테스트, 치료 및 예방 메시지들을 홍보합니다.
혹시 나도 B 형 간염? 알아보고, 검사 받고 치료하자 캠페인에 관한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www.hepb.org.au를 방문하십시오.

B 형 간염에 관해 의사와 상의하고 검사를 요청하십시오. 호주에서는 의사와의 모든 대화는 비밀이 유지됩니다. 또는 간염 직통전화 1800 803 990으로 전화하십시오. 전화 통역을 원하시면, 먼저 131 450으로 전화하십시오.

더 자세한 정보나 한국어로 인터뷰를 원하시면 02-9515 1234로 전화하여, MHAHS에 근무하는 소남 팔조(Sonam Paljor)에게 연락하십시오.
